
장애공감신문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장애인 차별 용어’ 모음

일상에서 가끔 혹은 자주 쓰이지만, 그 이면에는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애 비하 용어들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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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님)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이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단어 하나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배리어 프리’

사회로 다가가는 한 걸음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잠깐은 괜찮겠지?

안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을 위한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리가 없더라도 일반 차량은 절대 주

차를 해선 안됩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

를 했다가 적발되었을 땐, 최소 10만원

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위 사진처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진 않았지만 그 앞을 가로막고 주차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주차구역

에 주차를 하면 벌금이 10만원이지만,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

을 방해할 경우에는 벌금 50만원이 부

과됩니다. 벌금을 피해보려다가 5배의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장애인주차

구역은 항상 비워놓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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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상식!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모양이 보여요!

마스크로 가려진 입 때문에 의사소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하지만 특히 더, 일상생활에까지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입술 모양을 읽으며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삶이 더욱
불편하게 다가옵 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발명품, 바로 ‘립뷰 마
스크’입니다.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청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
한글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에게도 효과적인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070-4916-1676
☎ 442-2188
FAX 443-2992

‘장애인의 날’이란?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20일로,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정한날
입니다. 평소에 잘 모르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도로의 노란 점들.. 도대체 뭘까?

톡톡, 톡톡, 톡톡. 길을 걷는 시각장애인들은 하얀 막대기로 길을 두드
리면서 걸어가요. 무엇을 두드리는 걸까요? 길에 정답이 있습니다. 
올록볼록 튀어나온 노란색의 보도블럭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돕는 시각장애인 전용 도로랍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로 바닥을 한 걸음에 두 번씩 톡톡 치면서 점자블록을 따라
걷습니다. =모양의 점자 블록은 앞으로 직진하라는 뜻이고, 동그란
무늬가 새겨진 블록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점자블록은 도로의 상황과
방향을 알려 주고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걷기 위해 꼭 필요해요. 
하지만 깨지거나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과, 점자블록 위를 가로막는
불법 설치물이 많아서 시각장애인들이 아찔한 순간들이 많다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점자블록, 잘 설치되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하겠
습니다.




